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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요 내용 

美 증시, G20 호재에 

연중 최고..다우 2%↑ 

뉴욕증시가 9일(현지시간) 연중 최고치로 치솟았음. 주요 20개국(G20)

이 경기회복세가 확고해질 때까지 경기부양책을 지속하기로 약속한 점

이 호재로 작용. 특히 G20의 결정으로 `위험자산` 선호도가 상승한 반

면 `안전자산`인 미 달러화 가치는 15개월래 최저치로 밀렸고, 이 영향

으로 금값과 구리값, 국제유가가 일제히 반등하면서 원자재 상품주가 

랠리를 전개했음. 다우 지수는 203포인트(2.03%) 상승한 1만226.94를, 

나스닥 지수는 41.62포인트(1.97%) 오른 2154.06을, S&P 500 지수는 

23.78포인트(2.22%) 상승한 1093.08을 각각 기록. 지난주말 G20 재무

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이 재정지출 및 저금리 등 경기부양 조치를 지

속하기로 결정한 점이 투자심리를 북돋웠음. 주식시장에서는 원자재 상

품주는 물론이고 환율수혜 기대감으로 다국적기업들까지 급등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음.  

미 달러화 약세..상품주

·다국적기업 동반 강세  
미국 달러화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 금값과 금속가격, 국제유가 등 원자

재 상품가격이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음. 근래 미 달러화 약세가 지속

되고 있지만 지난주말 G20 재무장관 모임에서 이에 대한 별다른 언급

이 없었던 점이 달러화 약세를 더욱 부추겼음.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영향으로 뉴몬트 마이닝 등 금광주가 강세를 나타냈고, 다우 종

목이자 알루미늄업체인 알코아와 구리생산업체인 프리포트 맥모란 등 

금속관련 상품주가 일제히 상승했음. 또 달러약세와 허리케인 아이다

(Ida)의 멕시코만 진입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영향으로 에너지주 전

반도 오름세를 나타냈음. 이날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12월물 인도분 

가격이 2.6% 급등하며 79.43달러까지 상승. 달러화 약세는 다국적기업

들에게도 호재로 작용했음. 다우 종목인 제너럴 일렉트릭(GE)와 캐터필

라 등은 달러화 약세가 실적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강

세를 보이며 다우 지수 상승을 지지했음. 

G20 `부양책 지속` 합

의 호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지난 주말 스코틀랜

드에서 모임을 갖고 세계경제와 금융시스템의 회복이 확실해질 때까지 

지원을 지속하기로 합의했음. G20은 위기 대응 공조에 힘입어 경제금융 

여건이 개선됐지만, 세계경제 회복이 고르지 않고, 여전히 정책적 지원

에 의존하고 있고, 높은 실업이 주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은 결

정을 내렸음. G20의 이번 결정에 따라 각국 정부는 재정지출을 통한 부

양책을 지속하는 한편 금융완화를 위해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저금리 기

조를 지속할 예정. `출구전략(부양정책을 거둬들이는 조치)`에 대한 투

자자들의 우려도 크게 희석, 뉴욕증시는 호재로 받아들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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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급등..허리케

인 + 달러약세 
국제유가가 9일(현지시간) 급등세를 보이며 배럴당 79달러선에 올라섰

음. 미 달러화 약세속에 허리케인 `아이다`가 멕시코만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재료로 작용했음.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

사스산 원유(WTI) 12월물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2달러(2.6%) 상승한 

79.43달러로 거래를 마쳤음. 유가는 장중 80.28달러까지 상승한 후 상

승폭을 조금 줄였음. 미국 달러화가 주요국 통화에 대해 장중 15개월래 

최저치로 밀림에 따라 달러화 및 인플레에 대한 헤지수요로 원유 매수

세가 강화됐음. 여기에다 시속 130Km의 1급 허리케인인 아이다(Ida)가 

멕시코 유카탄 반도를 지나 미국 남부 해안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

도 원유시장에서는 재료로 작용했음. 

적대적 M&A `꼼짝마

`..`포이즌필` 정부안 

윤곽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하기 위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회

사 정관에 규정된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포이즌필(poison pill) 발동

이 가능해짐. 경영권 방어를 위한 신주인수선택권은 무상으로 발행되며, 

행사가액은 액면가보다 낮아도 됨. 다만 신주인수선택권과 주식은 분리

할 수 없음. 법무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이즌필 도입을 위한 

상법개정안`을 발표. 포이즌필이란 적대적 M&A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을 경우 인수자 이외의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

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미리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임. 2006년말 현재 

미국 S&P500대 기업중 정관에 명시적으로 포이즌필을 도입한 기업은 

48% 수준이며, 일본은 지난 8월 현재 약 4000개 상장사중 569개사가 

포이즌필을 도입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출석주주 의결권 3분의 2이상, 발행주식총수 3분의 1이상 찬성)를 통

해 포이즌필 도입을 정관에 규정할 수 있으며, 이후 적대적 M&A 상황

에 놓일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음. 또 

경영권 양도목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주이외에 제3자에

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도록 했음. 신주인수선택권은 무상으

로 부여하며, 행사가가 액면가보다 낮아도 됨. 이는 경제적 부담을 느끼

는 주주들이 인수선택권 행사를 포기할 경우 경영권 방어를 달성할 수 

없어 액면미달 발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자본액 상당의 순자산을 실질

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자본유지 원칙의 예외사항. 신주인수선택권은 

주식과 분리해 양도할 수 없게끔 했음. 이는 공격자가 낮은 가격에 대

량 매집해 되레 공격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임. 아울러 회사는 

적대적 M&A 방어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신주인수선택권 행사기간 개

시 전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무상으로 신주인수선택권 

전부를 소각할 수 있음.  법무부는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에만 주주를 차별취급하도록 할 방침이며, 공격자나 이해관계인은 유지

청구권, 신주발행무효 소송 및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차별 취급이 적법

한지 법적으로 다툴 수 있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